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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  온라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학습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동영상 콘텐츠기반의 단

방향적인 지직전달 방식인 온라인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주의집중 여부가 학습 효과 및 학습 전략에 

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.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. 본 논문은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

자의 주의집중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주의집중 판단 단어 자동생성 모델을 설계하고 제안하였다. 
학습자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 시청중인 콘텐츠의 단어와 기존에 학습했던 모든 콘텐츠의 단어

를 호출하여 단어별 가중치 값을 계산하고 상위 단어들을 주의집중 판단 단어 셋으로 자동 생성한다. 
생성된 주의집중 판단 단어 셋은 주의집중 판단 시스템에서 적용되어 학습자들이 동영상 콘텐츠에 단

어가 노출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집중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.

1. 서론

   MOOCs (Massive Open Online Course)와 OCW 

(Open Courseware)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교육이 끊임없

이 발전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

추세이다[1].

   온라인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의 학습 성향에 맞

춰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교수자 또한 한번 

만들어 놓은 학습 콘텐츠를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

다. 그러나 주의집중, 자기주도적 학습, 실시간 피드백 등

과 같은 학습요소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으며, 이는 

오프라인 교육환경보다 학습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

소로 부각되어 왔다. 따라서 온라인교육에서는 학습 후 

간단한 퀴즈를 보거나, 학습 중간에 퀴즈를 풀도록 하고 

있다. 이는 학습자들이 학습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

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교수자는 모든 콘텐츠마

다 퀴즈를 제작해야 하며 학습자 또한 퀴즈를 풀어야 한

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[2][3][4].

  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주의집중

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[5]. 본 논문에서는 

주의집중 판단 시스템을 위해 학습 콘텐츠의 단어 이용하

여 주의집중 판단 단어 자동 생성 모델을 설계하고 제안

한다.

   

2. 단어 자동 생성 모델

   주의집중 판단 시스템은 학습자가 학습한 콘텐츠에서 

추출된 단어를 통해 단어가 콘텐츠에 노출되었는지 노출

이 되지 않았는지 만을 빠르게 판단함으로써 학습자의 주

의집중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. 이를 위해 학습자가 

학습한 콘텐츠에서 노출된 단어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

는 주의집중 단어 자동 생성 모델을 설계하고 제안한다.

   그림 1은 단어 자동 생성 모델 구조도를 나타낸다. 학

습자가 콘텐츠를 시청하면 단어 생성 모델은 시청중인 해

당 콘텐츠와 학습자가 지금까지 시청한 콘텐츠의 모든 단

어(명사) 셋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호출한다. 호출된 단어

셋은 가중치 계산을 통해 각 단어별로 가중치 값을 가지

게 된다. 가중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. 

  TF⦁IDF = TF×IDF = TF × log(W-w)/w)        (1)

  TF: 해당 단어 셋 안에 단어 빈도 수

  W: 전체 단어 셋 수

  w: 단어가 포함된 단어 셋 수

   단어별 가중치 값을 기준으로 상위 단어들이 주의집중 

단어 셋으로 생성되고, 주의집중 판단 시 노이즈 단어를 

보여주기 위해 주의집중 단어와 동일 음절의 노이즈 단어 

셋이 생성된다. 생성된 노이즈 단어 셋은 주의집중 단어 

셋과 중복 검사 후 최종적으로 콘텐츠의 주의 집중 판단 

단어 셋으로 생성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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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k Correct Ck Wrong

Ci Correct N11 N10

Ci Wrong N01 N00

<표 1> Q 상관계수

(그림 1 ) 단어 자동 생성 모델 구조도

   학습자가 콘텐츠 시청을 완료하면 주의집중 판단 시스

템은 생성된 주의집중 판단 단어 셋을 통해 학습자의 주

의 집중 여부를 판단한다. 주의집중 판단 단어는 학습자

가 이전에 시청했던 콘텐츠와 현재 시청중인 콘텐츠에서 

가중치 값을 계산하고 상위 단어들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

동일한 콘텐츠를 시청했더라도 학습자 마다 다른 주의집

중 판단 단어 셋이 생성된다.

   주의집중 판단 단어 셋은 학습자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

Q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[6]. 계산식은 아래

와 같다.

            (2)

  N
11은 주의집중 판단 단어를 주의집중 판단 단어로 학

습자가 선택한 단어이며 N00은 노이즈 단어를 노이즈 단

어로 학습자가 선택한 단어이다. N10 은 주의집중 판단 

단어를 노이즈 단어로, N01은 노이즈 단어를 주의집중 판

단 단어로 잘못 선택한 결과이다. 선택된 수를 곱하여 더

하고 뺀 값으로 나누면 Qi,k는 –1에서 1의 값을 가지게 

된다. Qi,k가 1의 값을 가지면 주의집중 판단 단어 셋의 

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–1의 값을 가지면 주의집

중 판단 단어와 노이즈 단어가 서로 반대로 설정되어 있

다고 할 수 있다. Qi,k가 0에 가까우면 주의집중 판단 단

어 셋의 타당도는 낮은 것으로 주의집중 단어 셋을 다시 

생성해야한다.

3. 결론

   본 논문은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

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주의집중 판단 시스템의 단어 자

동 생성 모델을 설계하고 제안하였다. 따라서 교수자는 콘

텐츠에 대한 퀴즈를 생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, 그리고 학

습자는 퀴즈를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학습자의 주의

집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 제안된 주의집중 판단 단어 

자동 생성 모델은 주의집중 판단 단어를 자동으로 생성하

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판단할 수 있다. 신뢰

성 검증을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단어 자동생성 모델

은 주의집중 판단 모델에 적용되고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 

실험과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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